“가가 네 아들이 살아 있다”
요한 4:43-54
서론: 사람들은 대개 봐야 믿는다. 믿는 신자들도 대개 봐야 믿고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길을 택한다. 그래서 믿는 자나 불신자나 선택하는 기준이 비슷할 때가 많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신자들을 인도하실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인도하시는가? 이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1. 갈리리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이틀간의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44 절에 보면 Now Jesus himself had pointed out that a prophet has no honor in his own country,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gar(왜냐하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이문장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 한다 함을 아시고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실 때도 사마리아로 가야 하리라 ”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 하기 위함 이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자기를 배척하는 갈릴리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것이다. 무엇보다 왕의 신하와 그 가정을 구원 하고자 가신 것이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수님을 더 환영 했습니다 (45절). 그것은 자기들도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2:23 절에 보면 Now while he was in Jerusalem at the Passover Feast, many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s he was doing and believed in his name.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아마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 한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으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소원이 없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처럼 기적과 표적을 갈릴리에서도 행하는 것을 보고자 했다. 그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에 관심이 없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가나로 갔습니다. 가나는 이전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표적을 보여준 곳이었다. 
2.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온 왕의 신하
예수님이 가나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가나로 왔다. 이전에 예수님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 표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표적(sign)은 그 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 지 알게 하는 것이다. 그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다. 가나에 온 왕의 신하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간절히 애원 하며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즉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는 그의 아들이 죽어가자 너무나 절박하게 예수님께 나온 것이다. 그는 왕의 신하로서 권세가 있었고 부가 많았다. 초기 전승에 따르면 그는 누가 복음 8장:3절의 헤롯의 청지기 구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헤롯 왕 측근이니  주위에 유명한 의사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의사도 그의 아들을 치료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진 돈과 권세로도 아들의 생명을 살릴 수는 없었다. 아들이 거의 죽어가니 그의 마음을 찢어질 듯이 아팠다. 그래서 그는 20마일 (32킬로) 정도 걸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탁한 것이다. 이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48 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왕의 신하 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 (갈릴리 인들을) 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다.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행치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가르치셨지만  사마리아 여인과 수가성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야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 지 아는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신앙의 수준이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낮았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이장 구절을 보면 사탄도 기적과 표적을 행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속기가 싶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도 갈릴리인들처럼 봐야 믿는다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는 일차원의 세계 가 아닙니다. 사차원의 세계 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99 세가 되었을 때 “He did not waver through unbelief regarding the promise of God, but was strengthened in his faith and gave glory to God, being fully persuaded that God ahd power to do what he had promised” (Rom4:20-21).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 보는 것을 믿고 높은 확률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정복 할 때도 그랬습니다. 매일 성을 한바뀌씩 돌고 7일째는 7번 돌고 성을 향하여 외치라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놓고 쳐들어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게 하신 것은 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함이라고 요한은 분명히  요20:30-31절에서 말하고 있다.
 48 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아버지는 “주여 아이가 죽기전에 내려 오소서” 라고 다시 간청한다.
3. 가라 네아들이 살아 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돕습니까?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서 그의 아들을 치료 하는 것을 원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50절)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 하셨지만 방법은 다르게 하신 것이다. 왕의 신하는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빨리 가서 그의 아들을 치료하시길 원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리라” 고 말씀으로만 하셨다. 이때 그는 어떻게 반응 했습니까? 50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고 기록 하고 있습니다. 그가 못 믿었으면 다시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시지 말고 내 아들이 죽기전에 제발 같이 좀 갑시다”. 그러나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 믿고 바로 떠났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 해도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기대와 타이밍과는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내 가족을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리고 완전히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시간을 늦추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 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자라기를 기다리십니다. 또 우리가 단지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 신지 (우리의 주인이시요 왕이심을) 알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응답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 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 지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잘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또 돈을 잘 벌고 인정을 받고 건강하고 잘되길 원합니다. 또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보다 천국의 보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만족합니다. 또 섬기러 오신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와 온가족과 그를 통해 초대교회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실 소망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 왕의 신하의 아내 요안나는 자기의 물질로 예수님의 사역을 충성스럽게 섬겼다. 아주 귀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왕의 신하가 바로 떠난 것을 보아서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봐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확실하게 믿은 것이다. 이것은 마태 8장의 백부장도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6.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and in terrible suffering."
7. Jesus said to him, "I will go and heal him."
8.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9.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10.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stonish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I tell you the truth,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11.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12. Bu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13.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very hour.
그는 예수님이 말씀만으로도 예수님이 자기종을 치료 할 것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8)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큰  믿음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very hour (13).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기 아들이 나았음을 믿고 간 것이다. 
그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하인들을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하인들은 아들이 살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은 시간을 물어 보니 바로 이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 살았다” 말씀 하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칠시면 오늘날1시 입니다. 1시에 예수님이 말씀 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것을 통해서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 아내 요안나가 얼마나 귀한 동역자인지 복음서는 기록한다.  그 왕의 신하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작은 사건 건 같지만 그 당시 헤롯 왕궁의 높은 고관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었다. 그의 아내의 헌신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5:25 I tell you the truth,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when the dead will hear the voice of the Son of God and those who hear will live.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능력있는 인생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인생을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소망의 눈으로 불신자들을 보고 기도하며 목장으로 초대합시다. 
올해 네 명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생들이 사회로 나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큰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상사가 무섭게 보이고 타협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영혼구원과 제자양성을 가슴에 품고 살길 기도합니다. 목장 공동체의 Vision을 품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 하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취업은 안하신분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 할 때 하나님을 가장 좋은 직장으로 인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 하고 보이는 대로 살지말고 말씀을 쫓아서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진정 행복하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항상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길 안에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졸업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무엇보다 양식 말씀을 먹으며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길 기도합니다. 틈만나면 성경을 하가다 하고 묵상하면서 약속을 붙잡고 살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 하는 길 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해 볼 때 예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으로 실제 경험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왕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적용
· “보기 전”에 믿고 상상하며, “말씀” 따라 즉시 순종하기: 이번 주 동안 매일 내 상황에 적용할 말씀 한 구절을 받고, 바로 순종하기
· 응답의 “방법/타이밍”이 달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 깊이 신뢰하기
a. 지연과 초조함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왕”**이심을 붙들고, 감사로 믿음이 자라도록 맡기기
b. 하루에 3번 정도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신가?”를 점검하는 시간 갖기
·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VIP를 위해 기도하며 ‘목장’으로 초대하기
a. 이번 주 VIP 1–2명의 이름을 적고 매일 기도하기
b. 실제로 한 번 연락/초대하기



